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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색소를 지닌 밀인 유색밀은 국내에서 육성당시 밥쌀용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찰성을 지니고 있는 품종과 인공교배 하

여 아밀로스 함량이 낮은 부분 찰성을 지니고 있다. 새로 육성하고 있는 밀은 완전 찰성을 지니고 있어 가공용으로 활용하기에 

유리하다. 이러한 부분 찰성, 완전 찰성을 분자마커 검정을 통해 유전자 조성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재료로 2020년 국립식량과학원 장내 시험포장에서 지역 적응성 시험 밀 10계통을 활용하였다(전주401호, 밀양48호, 전

주396호, 전주403호, 전주404호, 밀양49호, 전주408호, 전주409호, 전주410호, 밀양50호). 아밀로스 함량 등 품질분석과 전

분 관련 DNA 분자마커를 이용하여 Genomic DNA PCR 실시 후 전기영동으로 결과를 확인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지역 적응성 시험 밀 계통의 아밀로스 함량 분석 결과, 전주401호와 밀양48호를 제외한 8계통은 24.7% 이상의 함량을 나타냈

고, 대조품종인 백찰은 7.8%, 유색밀 중에서 전주401호는 5.8%, 밀양48호는 23.4%를 나타냈다. 전주401호는 완전 찰성, 밀양

48호는 약간의 찰성을 나타내는데, DNA 분자마커 검정도 이를 반영한다. 전분 합성 관련 GBSS(Granule bound starch 

synthase) 분자마커 A, B, D genome별 확인한 결과, 전주401호는 전부 null type, 밀양48호는 A genome에서만 null type이고, 

나머지는 wild type으로 나타났다. 찰성 관련 분자마커 Wx-B1의 각 wild, null 결과에서도 전주401호만 wild type는 나타나지 

않았고, null type에서 나타냈다. 이러한 결과, 전주401호는 품질 분석에서 아밀로스 함량이 낮은 완전 찰성을 나타낼 뿐만 아

니라, 전분합성 관련 분자마커 검정에서도 완연한 찰성을 지닌 것을 알 수 있었다. 향후 이러한 유색밀의 찰성과 메성의 전분 

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내산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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